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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천연염색이란 무엇인가? 

천연염색(天然染色, Natural Dyeing)이란 합성 화학 염료가 아닌 자연에서 얻은 식물, 광물, 동물성 재료를 

이용하여 섬유를 물들이는 전통 공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옷에서 보는 선명한 색상의 대부분은 19세기 

이후 개발된 합성 염료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이전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자연에서 색을 찾아왔습니다. 

 

▶ 1.1 천연염색과 합성염색의 차이 

구분 천연염색 합성염색 

원료 식물·광물·동물 유래 천연 재료 석유화학 합성 물질 

색의 특성 은은하고 깊은 자연색 선명하고 강렬한 발색 

환경 영향 생분해 가능, 환경 부담 적음 폐수 처리 필요, 환경 부담 

견뢰도 매염 처리 시 높은 편 대체로 안정적 

촉감·향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감촉 화학 처리로 인한 이질감 가능 

 

▶ 1.2 천연염색이 특별한 이유 

• 자연에서 얻은 색은 화학적으로 완벽히 재현되지 않습니다. 같은 쪽(藍)이라도 수확 시기, 기후, 

염색 장인의 손길에 따라 조금씩 다른 색을 냅니다. 

• 항균·항취 효과를 지닌 염재가 많아 피부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쑥, 황벽, 소목 등은 오래전부터 

약용 식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 자연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적 가치가 높아,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감성·환경 교육의 매개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지역 고유의 염재와 기술이 결합된 무형문화유산으로, 나주의 쪽 염색, 제주의 감물 염색 등 각 

지역만의 특색을 품고 있습니다. 

 

💡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 천연염색 기술은 삼국시대부터 발전해 왔으며, 특히 전라남도 나주 지역의 쪽 재배와 쪽염 

기술은 2021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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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천연염색의 역사 

천연염색의 역사는 인류 문명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색을 입히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가장 오래된 본능 

중 하나였으며, 지위와 계급, 종교적 의미, 심미적 표현 등 다양한 목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 2.1 세계의 천연염색 역사 

시기 주요 역사 

기원전 3000년 인더스 문명에서 쪽(인디고) 염색 시작, 인도·이집트에서 활발히 사용 

기원전 1500년 지중해 연안 페니키아의 뮤렉스 소라로 만든 '티리안 퍼플' 등장 (왕족 전용) 

삼국시대 (한국) 백제·신라·고구려 모두 쪽, 치자, 홍화 염색 활발. 각종 문헌에 기록 

조선시대 염색 전담 관청 '상의원'·'제용감' 운영. 신분에 따른 색 규제(品色制) 

1856년 영국 화학자 퍼킨, 최초의 합성 염료 '모베인(nauve)’ 발명 → 천연염색 쇠퇴 시작 

1990년대~현재 환경·웰빙 관심 증가로 천연염색 재조명. 현대 패션·공예에 재도입 

 

▶ 2.2 한국 천연염색의 특징 

• 한국은 지리적으로 다양한 염재가 자생하는 자연 환경 덕분에 독자적인 천연염색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 조선시대에는 색이 신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왕은 황색, 사대부는 청색·홍색, 일반 

백성은 주로 흰색과 소색(素色)을 사용했습니다. 

• 세계에서 쪽을 재배해 염색에 활용한 나라는 많지만, 한국의 발효쪽(생쪽즙 발효법)은 독보적인 

기술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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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천연염색의 원리 

천연염색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단순히 색물에 담그는 것이 아닙니다. 염료 분자와 섬유 분자 사이에 일어

나는 화학적·물리적 결합 원리가 있으며, 이를 이해하면 더 아름답고 지속력 있는 염색을 할 수 있습니다. 

 

▶ 3.1 염색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 

◆ ① 흡착(吸着, Adsorption) 

염액 속 색소 분자가 섬유 표면에 달라붙는 첫 단계입니다. 온도, 농도, pH에 따라 흡착 속도와 양이 달

라집니다. 

◆ ② 확산(擴散, Diffusion) 

흡착된 색소 분자가 섬유 내부로 서서히 스며드는 과정입니다. 열을 가하면 섬유의 기공이 열리면서 

확산이 촉진됩니다. 

◆ ③ 고착(固着, Fixation) 

섬유 내부로 들어간 색소 분자가 섬유 분자와 결합하여 고정되는 최종 단계입니다. 매염제는 이 결합

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 

▶ 3.2 섬유 종류에 따른 염색성 차이 

모든 섬유가 똑같이 물드는 것은 아닙니다. 섬유의 화학적 성질에 따라 염색이 잘 되는 정도가 크게 다릅니다. 

섬유 종류 원료 천연염색 적합성 특징 

견(명주) 누에고치 단백질 ★★★★★ 최우수 단백질 섬유, 염착력 최고 

모(울) 양털 단백질 ★★★★☆ 우수 단백질 섬유, 발색 선명 

면(코튼) 목화 셀룰로스 ★★★☆☆ 보통 매염 처리 필수, 전처리 중요 

마(린넨) 식물 셀룰로스 ★★★☆☆ 보통 면과 유사, 거친 질감 

합성섬유 석유 화학물 ★☆☆☆☆ 불량 구조상 천연 염색 어려움 

 

🔬 천연염색의 핵심 원리 요약 

① 염재에서 색소를 추출한다 → ② 섬유를 염액에 담근다 → ③ 색소가 섬유에 흡착·확산된다 → ④ 

매염제로 색소를 고착시킨다 → ⑤ 세척·건조하여 완성한다 



천연염색 바로 알기  |  자연이 빚어낸 색의 세계 

 

- 6 - 

제 4 장. 염재(染材) – 색을 만드는 재료 

염재(染材)란 천연염색에 사용되는 색의 원료를 말합니다. 크게 식물성, 광물성, 동물성으로 나뉘며, 각각 

독특한 색상과 특성을 지닙니다. 한반도에서 자생하는 수십 종의 식물이 염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 4.1 식물성 염재 

천연염색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염재입니다. 잎, 줄기, 뿌리, 꽃, 열매 등 식물의 모든 부위가 활용될 수 있

습니다. 

 

염재 사용 부위 발색 색상 특징 및 활용 

쪽 (藍草) 잎 (발효) 청색 계열 한국 대표 염재. 항균·항충 효과. 나주 특산. 발효 

과정 거침 

치자 (梔子) 열매 황색 계열 선명한 황금색. 매염 없이도 발색. 식품 색소로도 

사용 

홍화 (紅花) 꽃잎 분홍·적색 온도에 따라 황색(차가운 물)→적색(알칼리) 변화.  

소목 (蘇木) 심재(나무속) 적색·자색 동남아산 열대목. 매염제에 따라 색 변화 다양. 역

사적 수입품 

오배자 (五倍子) 충영(벌레혹) 회색·흑색 타닌 성분 풍부. 다른 염재와 혼합시 색 다양화. 

매염 효과도 겸함 

황벽 (黃蘗) 나무껍질 황색 계열 항균·방충 효과 탁월. 책·회화 보존에도 활용. 약재

로도 사용 

감 (柿) 미숙과 갈색·회갈색 발효 감즙(柿澁) 활용. 생칠처럼 방수·강화 효과. 

제주 감물 염색 유명 

쑥 잎·줄기 연두·황록색 봄에 채취한 어린 쑥이 최고. 친숙하고 구하기 쉬

운 염재 

밤(栗) 껍질(外皮) 갈색·베이지 수렴성 강한 타닌 성분. 은은한 자연갈색. 구하기 

용이 

양파껍질 외피 황색·주황색 대표적 초보자 염재. 색 선명. 알루미늄 매염으로 

선명한 황색 

인진쑥 전초 황색·황록색 어린 쑥의 한 종류. 은은한 녹황색. 봄철 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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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광물성 염재 

흙, 광물, 암석 등에서 색소를 추출합니다. 발색이 안정적이며 특유의 깊은 색감을 냅니다. 

 

염재 색상 특징 

황토(黃土) 황색·주황색 철분 성분의 산화철(Fe₂O₃). 전국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친

숙한 염재 

청토(靑土) 회청색 마그네슘·규산 성분. 은은한 회청색 계열 

먹(墨) 흑색·회색 그을음 탄소. 전통 서화 재료이자 염재로도 활용 가능 

주사(朱砂) 적색(주홍) 황화수은(HgS) 성분. 독성 있어 현재는 거의 미사용 

 

▶ 4.3 동물성 염재 

곤충이나 해양생물에서 색소를 추출합니다. 대체로 희귀하고 고가이지만 발색이 매우 뛰어납니다. 

• 코치닐(Cochineal): 선인장에 기생하는 연지벌레. 빨간 카르민산 성분. 중남미 원산으로 진홍색 

발색. 

• 뮤렉스(Murex): 지중해산 바다달팽이 분비물. '티리안 퍼플'의 원료. 매우 귀해 왕족 전용으로 

사용됨. 

• 오징어 먹물: 검정·흑회색 계열. 현재는 주로 식품·예술 분야 활용. 

  



천연염색 바로 알기  |  자연이 빚어낸 색의 세계 

 

- 8 - 

제 5 장. 매염(媒染) – 색을 고정하는 기술 

매염(媒染)은 천연염색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매염'이란 글자 그대로 '중간에서 색을 연결

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천연 색소가 섬유에 오래도록 고착되도록 도와주는 처리 과정입니다. 

 

📌 매염이 왜 필요한가? 

대부분의 천연 색소는 섬유와 직접 결합하는 힘이 약합니다. 매염제(금속 이온)는 색소와 섬유 사이에

서 '다리' 역할을 하여 색이 빠지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또한 매염제의 종류에 따라 같은 염재라도 전

혀 다른 색을 낼 수 있습니다. 

 

▶ 5.1 매염제의 종류 

매염제 주요 성분 대표 효과 주의사항 

명반(明礬) 황산알루미늄칼륨 색 선명화, 밝은 톤 가장 일반적. 안전하고 구하기 쉬

움 

철장(鐵漿) 철 이온(Fe²⁺) 색 어둡게·회화 발색 안정적. 과다 사용 시 섬유 손

상 

동(銅) 매염 황산구리 녹색 계열 발색 독성 주의. 현재 전문가 위주 사용 

석회(石灰) 수산화칼슘 알칼리화, 색 변화 쪽 발효 시 필수. pH 조절 역할 

잿물(草木灰) 탄산칼륨(K₂CO₃) 알칼리 매염 전통 방식. 나무·짚 재를 물에 우려 

사용 

쌀뜨물·콩물 단백질 전처리 역할 섬유 표면 코팅으로 염색성 향상 

 

▶ 5.2 매염 시기에 따른 분류 

◆ ① 선매염(先媒染, Pre-mordanting) 

염색 전에 섬유를 매염제에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섬유에 매염제 이온을 먼저 흡착시켜 염색 효율을 

높입니다. 면·마와 같은 식물성 섬유에 주로 활용됩니다. 

◆ ② 동시매염(同時媒染, Simultaneous mordanting) 

염액과 매염제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과정이 단순하지만 색 균일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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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후매염(後媒染, Post-mordanting) 

염색 후 매염제에 담그는 방법입니다. 발색 결과를 확인하면서 원하는 색으로 조절할 수 있어 숙련된 

염색가들이 선호합니다. 

 

▶ 5.3 같은 염재, 다른 색 – 매염 효과 비교 

아래는 소목(蘇木) 하나로 매염제를 달리했을 때의 발색 변화입니다. 이처럼 매염은 단순한 고착 수단이 아

니라 색을 창조하는 기술입니다. 

 

매염제 발색 결과 색감 설명 

무매염 연한 분홍색 색소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연홍색 

명반 (알루미늄) 선명한 적색 밝고 생생한 붉은색 계열 

철장 (철) 어두운 자색 회보라색 또는 진보라 계열 

동 (구리) 갈적색 적갈색 또는 구리빛 계열 

석회 (알칼리) 진홍·자홍색 알칼리에서 색소가 변하여 선명해짐 

 

▶ 5.4 전통 매염 방법 – 잿물과 황토 

화학 매염제가 없던 시절 우리 선조들은 지혜롭게 자연에서 매염제를 구했습니다. 

• 잿물: 볏짚, 콩깍지, 나뭇가지 등을 태운 재를 물에 우려내면 탄산칼륨이 녹아 알칼리성 잿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잿물은 쪽 발효를 돕고 색을 고착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 황토: 철분이 풍부한 황토를 물에 녹여 섬유를 담그는 방법입니다. 독특한 황갈색을 내면서 동시에 

매염 효과도 냅니다. 

• 콩물(大豆汁): 갈아낸 콩물로 섬유를 처리하면 단백질층이 형성되어 식물성 섬유의 염색성을 크게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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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주요 천연염색 기법 

천연염색에는 단순히 담그는 방법 외에도 다양한 창의적 기법들이 있습니다. 각 기법은 고유한 무늬와 표

현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기법 원리·방법 특징 및 효과 

침염(浸染) 염액에 섬유 전체를 담금 가장 기본. 균일한 색 면 형성. 초보자 적합 

홀치기염(纈) 묶거나 집어서 염색 저항 묶인 부분은 흰 무늬. 다양한 패턴 가능. 쉽고 

재미있음 

납방염(蠟防染) 밀랍으로 무늬 그린 후 염색 밀랍 부분은 염색 안 됨. 정교한 패턴 구현. 바

틱 기법 

형호염 풀로 무늬 틀어 저항 처리 풀 제거 후 흰 무늬. 정밀한 직선·기하 무늬 가

능 

그라데이션염 순차적으로 담금 깊이 조절 자연스러운 색 농도 변화. 현대적 감각 

생쪽염 신선한 쪽잎 즙으로 직접 염색 청록빛 특유 색. 발효 과정 없이 즉석 염색 가능 

 

▶ 6.1 쪽염(藍染)의 특별함 

쪽염은 인류가 수천 년 사용해 온 가장 대표적인 천연염색입니다. 쪽(Persicaria tinctoria) 잎에서 인디고 성

분을 추출하여 염색하는데, 일반 침염 방식과 달리 특수한 환원-산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쪽잎에는 인디칸(Indican)이라는 무색 전구체가 있습니다. 

• 발효 과정에서 효소가 인디칸을 인독실로 변환하고, 산화되면 불용성의 인디고(파란색)가 됩니다. 

• 염색 시에는 알칼리+환원제 환경을 만들어 인디고를 다시 수용성 상태로 만들어 섬유에 흡착시킨 

후, 공기 중 산화시켜 파란색을 발현시킵니다. 

• 이 반복 과정을 '수십 회'까지 거칠수록 더 깊고 진한 청색이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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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천연염색의 가치와 현대적 활용 

▶ 7.1 환경적 가치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천연염색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패션산업은 전 세계 산업 

폐수의 약 20%를 차지할 만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천연염색은 

다음과 같은 환경적 장점을 제공합니다. 

• 생분해 가능한 색소: 합성염료와 달리 자연계에서 분해됩니다. 

• 탄소 발자국 저감: 로컬 식물 염재 사용 시 운송 비용이 줄고, 자연과의 순환 체계를 형성합니다. 

• 지속 가능한 생산: 재배→수확→염색→재사용의 자원 순환이 가능합니다. 

 

▶ 7.2 현대 패션·공예에서의 활용 

• 슬로우 패션(Slow Fashion): 천천히,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패션 운동에서 천연염색 의류는 핵심 

아이템입니다. 

• 럭셔리 브랜드: 리바이스, 샤넬, 에르메스 등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들이 천연 염색 라인을 출시하며 

친환경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K-패션과의 융합: 한복의 현대화, 전통 천연염색의 현대 패션 접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DIY 문화: 천연염색 키트 판매, 온라인 원데이 클래스 등 대중적 체험 문화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7.3 교육·치유적 가치 

• 자연체험 교육: 식물의 성장부터 색의 생성까지, 살아있는 과학·예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됩니다. 

• 미술 치료·힐링: 흙을 만지고 자연 색을 다루는 과정이 심리적 안정감과 창의성 발달에 

효과적입니다. 

• 어르신 프로그램: 지난 기억과 연결된 천연염색은 어르신 회상 치료 및 사회 참여 프로그램으로도 

활용됩니다. 

 

▶ 7.4 산업적 가능성 

분야 활용 내용 

乳·유아용품 항균성 천연 소재. 쪽·쑥, 매리골드 염색 아기 의류·침구 수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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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활용 내용 

의료·웰니스 황벽·쪽 등 항균·소염 효과 연구. 기능성 소재 개발 

식품·화장품 치자·홍화·코치닐 색소는 식품·화장품 원료로도 활발히 활용 

실내 인테리어 천연 색상의 패브릭·벽지. 새집증후군 없는 친환경 소재 

문화관광 천연염색 체험관광, 지역 특산품화. 나주·합천 등 지역 브랜드화 성공 

 

▶ 7.5 마치며 

천연염색은 단순히 '옛것을 되살리는' 작업이 아닙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색의 예

술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색은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천연염색을 배우는 순간, 당신은 수천 년의 시간을 가로질러 자연과 대

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연에서 온 색, 손으로 만드는 이야기 – 천연염색 

 

 


